
빛고을챔필응원소리,달구벌까지울려퍼졌다
주말광주KS응원한마음

대구원정못간팬들챔필가득채워

김태군만루홈런에떠나갈듯환호

타지역에서광주로응원전오기도

2024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3 4차전이

지난25 26일대구에서열렸지만, 광주-기아챔피

언스필드가후끈달아올랐다.

KIA가 원정에 함께하지 못하는 타이거즈 팬들

의아쉬움을달래고,팬들의함성을모아선수들에

게힘을보태기위해챔피언스필드를개방해응원

전을펼쳤기때문이다.

27일 KIA 등에 따르면 25~26일 챔피언스필드

에서 응원을 한 KIA팬들은 각 1만 1616명, 1만

1467명에달했다. 매일 1만명이넘는지역팬들이

챔피언스필드에서대구에서치열한경기를펼치는

KIA를위한열띤응원전을펼친것이다.

전날오후광주시북구챔피언스필드에는홈경기

를방불케하는팬들의응원소리가울려퍼졌다.

팬들은 KIA가 원정경기를 벌이는 대구까지 승

리의염원이이어지길바라는마음을담아간절히

응원했다.

응원전에나선팬들은선수들의플레이가펼쳐질

때마다 환호와 탄식을 토해내며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못했다.

이날경기장은챔피언석, 중앙테이블석, 타이거

즈가족석, 서프라이즈석, 1,3루 일반석에한해개

방됐지만,응원전에나선팬들로순식간에가득찼

다.

지난 25일대구원정3차전에서1패를했지만, 3

번째승리를바라는팬들의응원소리는챔피언스필

드 홈경기를 방불케 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KIA가기세를회복하길고대했다.

KIA 치어리더와 열띤 응원전도 시민들의 응원

에한몫했다.선수가타석에나올때마다퍼지는선

수별응원가는오히려현장감을더북돋았다.

응원전에 나선 팬들은 각자 응원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을입고응원도구를챙겨더욱큰목소리로

응원가를불렀다.

김태군이3회초만루홈런을때리자챔피언스필

드는떠나갈듯한포효와환호성으로가득찼다. 승

리의기운을느낀KIA팬들은서로얼싸안고기뻐

했다.팬들은연이어 김태군을호명하고 최강기

아승리하리라 응원가를부르며승리의기운을복

돋았다.

이날현장에서응원에나선심선미(여 57)씨는

비록대구까지따라가진못했지만,경기장에서나

와모여응원하니경기를직관하고있는느낌이라

면서 우리의응원이대구에서경기하고있는선수

들에게힘이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

일부팬들은지난 25일 3차전패배를오히려기

뻐하기도했다.

3 4차전을 모두 승리해버리면 한국시리즈가 대

구에서끝나우승의현장을함께하지못한다는점

에서다.

5차전 예매를했다는한시민은 3 4차전 중 한

경기는져서광주에서 12번째한국시리즈우승컵

을들었으면했다면서 오늘응원열심히해서3번

째승리후월요일은광주에서승리하는모습을보

고싶다고웃어보였다.

타지역에서까지 광주를 찾아 응원에 나선 팬도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거주하는 KIA팬 박진하

(여 30)씨는 2차전 경기를 보러 챔피언스필드에

서 직관을 했는데 다 같이 응원하는 매력에 빠졌

다며 대구까지는못갔지만KIA팬들과다같이응

원하고싶은마음에챔피언스필드를찾았다. KIA

가우승하길바라는마음에소리치느라이제목소

리가나오지않을정도라고말했다.

/김다인기자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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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타이거즈팬들이지난25일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한국시리즈승리를기원하는응원전을펼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만루홈런=우승 한국시리즈전통이을까

KIA김태군생애첫만루포

4차전9-2대승이끌어

한국시리즈에서프로17년차첫만루포를장식한

KIA김태군이기분좋은우승징크스를이을까?

KIA타이거즈의 안방마님 김태군은지난26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열린삼성라이온즈와

의한국시리즈4차전에서3-0으로앞선3회2사만

루에서담장을넘겼다.

삼성 선발 원태인이 2번 타자로 나선 김선빈의

끈질긴승부에흔들리면서78구를끝으로3회1사

만루에서물러났고,송은범이삼성두번째투수로

나섰다. 변우혁이포수파울플라이아웃으로물러

났지만김태군이송은범의 2구째 135㎞슬라이더

를좌측담장밖으로날리면서만루포를장식했다.

프로 처음 만루에서 손맛을 본 김태군은 역대

KBO 포스트 시즌 20번째 만루홈런 주인공이 됐

다. 한국시리즈로좁히면 5번밖에나오지않은귀

한그랜드슬램이다.

김태군에앞서한국시리즈만루사나이가된선

수는1982년김유동(OB), 2001년김동주(두산),

2012년최형우(삼성), 2017년이범호(KIA)다.

5명 중 최근 만루홈런 기록을 작성한 3명은

2024 한국시리즈에서감독과최고참, 안방마님으

로타이거즈의 V12 를위해도전하고있다.

앞서한국시리즈만루홈런을기록한4명의선수

는그해우승컵을들어올렸다.

김유동은1982년10월12일삼성과의6차전9회

초 승부에 쐐기를 박는 만루포를 장식하면서 8-3

승리를이끌었고, 두산전신OB는한국시리즈우

승을확정했다.

2001년 10월 25일에는 김동주가 삼성과의 4차

전에서 3회 만루포를 기록했고, 이 경기는 18-11

두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리고 두산은 6차전

승부끝에2001년한국시리즈우승팀이됐다.

최형우는삼성유니폼을입고있던2012년10월

25일, SK(현 SSG)의 2차전 선발마리오를상대

로만루상황에서담장을넘겼다.이경기는삼성의

8-3 승리로 끝났고, 5차전 2-1 승리로 삼성이

2012년가을챔피언에등극했다.

2017시즌에는KBO역대만루홈런통산1위에

빛나는이범호현KIA 감독이 가을야구 그랜드

슬램을작렬했다.

이범호감독은10월 30일잠실구장에서열린두

산과의5차전승부에서니퍼트를상대로앞선시리

즈 부진을 털어내는 만루포를 날렸다. KIA는 이

경기를7-6 승리로장식하고 V11 에마침표를찍

었다. 공교롭게도김유동의홈런을제외하고김태

군의홈런포함4개의만루포는모두3회에나왔다

는공통점도있다.

김태군의만루포를앞세운KIA는이경기를9-

2로끝내면서 한국시리즈만루홈런=승리라는공

식이또성립했다. 중요했던 4차전승부에서승리

를더한KIA가 한국시리즈만루홈런=우승 전통

을이어갈수있을지주목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